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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성취욕구를 고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의 선행과 업적을 적시에 인정하는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당근 원리라고 합니다. 매릴랜드에 소재한 잭슨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만명의 인적 자료를 담은 데이타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성취욕의 강도와 상급 간부들의 인정은 상호관계가 깊다고 했습니다.  성취욕이 강하다고 보고된 사람들 중 94.4%는 자기들의 상사가 적시에 효과적인 업적인정을 해준다고 답한 반면 성취욕이 약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상사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급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의 업적을 적시에 인정해주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이익률이 3배나 높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성취욕과 업적 인정과의 상관 관계를 책으로 엮어낸 애드리언 거스틱 (Adrian Gostick)과 체스터 엘튼 (Chester  Elton)은 모든 경영인들이 실천하면 이익이 증가될 인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1.주말에 일을 해야 할 직원이 있으면 점심을 케더링해서 잘 먹이라.
2.가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여 멋진 저녁 식사를 직원과 직원의 가족에게 대접하라. 
3.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부하 직원 한사람 한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라. 직장 외의 생활과 목표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대화하라.
4.업적의 인정과 칭찬은 적시에 해당되는 과업에 관하여 그리고 자주 하라.
5.직원들의 충성심을 기르려면 1주에 최소한 한번은 칭찬하라.
6.포상은 연말이나 직원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적시에 즉시로 해주는 포상은 가장 효과가 좋다.

변해가는 세상과 기업 환경 하에서 모든 인정을 금전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 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전 사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사가 진심으로 따뜻하게 주는 칭찬과 인정은 회사를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은 직장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미장원에 다녀온 아내의 헤어스타일을 알아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해주는 남편에게 아내는 최고의 봉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박봉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남편은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전이지 부담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정성을 들여 일을 하면 누군가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 기쁩니다. 미국 전국에 일을 하여 수입을 얻는 인구는 2017년 8월 현재 1억 6천 57만 명입니다. 미국의 근로자들 중 82%는 건강 보험의 혜택을 직장에서 받고 있으며 77%는 정기적인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 근로자들 중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750만 명인데 이는 근로자들의 5%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29만 4천명은 두 개의 풀타임 직장을 갖고 있고 그 외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근로자들 중 28%는 일주에 40 시간 이상 일을 하고 8%는 6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요약한다면 미국민들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일을 시키려면  부하직원들이 더욱 신나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게 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